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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조선시대에 대한 현재의 연구 상황을 개관하는 비평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람이 있는 작업

이다 최근 유럽 각 지역에서 확실히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본다 비록 이러한 성장이 주로 사회과학과 현대 한국이라는 영역.

에 국한된 것이지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고양이나 동아시아지역,

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부수적으로 한국사 연구의 연

관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에.

관한 연구가 한국학이라는 분과를 넘어서고 있고 한국 관련 전문가들이 역,

사학을 포함해서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

분은 학문 분과 성격과 관련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유럽이라는 지리적 영[ ] ,

역의 다면적인 성격에 기원을 두고 있다 첫째 세기 이전의 한국사를. , 20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어적 난관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정복한.

후에 그들은 때로는 이두 를 포함 대부분의 경우에 한문을 배울 필요( ) ,吏讀

가 있다 한국학이라는 프레임 내의 역사 연구는 유럽 내 한국학의 문헌학.

적 전통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종종 전통시대의(traditional) 한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학이라는 분과 밖에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중국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면 세기 이후의 한국을 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9 [ ] .

현대 한국에 대한 현재의 관심과 이에 따른 한국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

음은 아직은 근대 이전 시기에 대해 의미있는 정도의 학문적 연구를 생산,

하지 못했다.

한국학이라는 광범위한 분과학문의 포괄적인 특성과 일정하게는 유럽,

의 문헌학적 전통의 결과는 나아가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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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과학문상 정의되기 어렵게 만든다 연구가 주로 자료에 초점을 맞추.

는 경향이 있고 종종 일정한 이론과 방법론과의 광범위한 결합을 통해, [ ]

명확한 분과학문상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자 공동

체 안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아닌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명확히

관련된 글들을 쓰기도 하기에 수많은 역사관련 업적들이 다른 분과학문들

과 연결된다.

또 다른 한국학 발전의 저해 요소는 유럽의 지역적 특징과 연관이 된[ ]

다 영어가 점점 더 학문적 공통어 가 되어가지만 유럽은 언. (lingua franca)

어면에서 눈에 띄게 다양한 지역이므로 연구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 ]

는 연구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게다가 학문전통 관심사 연구경향 등이. · ·

달라서 현 상황에 대한 일관성있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아래에 전개될 서술을 안내하고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리적 다양성과 학문, [ ]

분과의 애매함에 따르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유럽 내 학문발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한 광범위하게 지침이 되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

고 이 주제를 서구의 동아시아학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당기간 동안 서구에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주된 접근 방식은[ ] 위대

한 전통이라는 방법이다 에드윈 라이샤워 와 존 패. (Edwin O. Reiscahuer)

어뱅크 의 영향력 있는 업적인(John K. Fairbank) 󰡔동아시아 위대한 전통:

에(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1) 의해 그러한 기조가 설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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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파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의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의 존재를 강조[ ]

했다.
#1)

이 접근의 주된 특징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지식인 엘리트의 저작

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들 엘리트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공유한다.

조선의 경우에 한국의 유교화라는 개념은 한국과 서구에서 상당기간

역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부분적으로는. 위대한 전통이라

는 접근에 대한 학문적 관심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경사는 한,

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유교화되었고 전통시대의 한국은 중국 중심

의 역내 지역질서에 적극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조공국가였다는 널리 공유된

이해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판[ ] . 위대한 전통학파의 업

적에서는 유교이데올로기의 성립 이데올로기에 자극을 받은, , (motivated)

정치 사회 법적 개혁 그리고 국가와 양반의 역학관계라는 이데올로기적· · ,

구조 등에 학문적 초점이 맞추어졌다.

조선의 국가와 사회를 유교적이라는 것으로 상정 하려는 경향과( ) ,想定

푸코의 진실 체제(truth regime) 의 형성에2) 대해 경고하면서 마티나 도이

힐러 는 조선시대의 유교의 역할을 이해할 때 이데올로(Martina Deuchler)

기의 너머를 볼 필요와 유교의[ ] 실행의 논리(logic of practice) 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

자신의 역작인 󰡔한국의 유교적 변환(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을 통해 도이힐러가 유교화된 한국이라는 개념을 세우는데 매우 큰 영향,

1) 중국 중심의 유교화 문제로만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데 대한 비판은,

안종철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2013 ｢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 󰡔
연구 쪽 참고29, 314 315 .∼󰡕

2) 푸코의 사회 분석의 개념으로 한 사회가 특정 범주를 설정하고 그들을 분류 타, , ,

자화시키는 메커니즘과 그 효과를 권력행사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유럽사회가 역.

사적으로 나병환자들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들 수 있다 이규현 역. , 2003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제 장, , 2󰡕 대감호( )大監護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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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의사항 은 매우 중요하다, (caveat) .

그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구축물이라는 제약요소(constraining shadow)

와 한국의 유교화 등에서 벗어나서 실제 관례의 다층적인 실제 과정들, ,

작동원리 등을 이해하려는 현대 유럽의 대표적인 학문적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이 비평논문의 주된 목적은 현재 유럽의 학계에서 위대한 전통학파의

학문적 관심사들을 뛰어넘는 정교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럽의 연구경향에 대한 그림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전달하

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틀을 제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만 언급할 모든 저작들이 이러한 틀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유럽에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연구는 작은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평논문에 적절한 비평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글은 지, [ ]

난 년간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으로15 .

중첩되는 시대를 다루면서 대한제국시기도 포괄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박사.

논문을 작성중인 소장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들도 포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선택하고 있는 구조는 현재의 연구들을 다음의

하위분과에 따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다 즉 정치와 제도사 외교 및 지. ,

역 사 사회경제사 그리고 지성사 및 종교사이다 만약 관련성이(regional) , , .

있다면 유럽에서의 연구 상황은 한국의 학문적 성과와 비교될 것이다.

조선의 역사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치적 단위를 연구의 단

위로 삼는다면 정치와 제도사는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분과를 구성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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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그러한 정치와 제도사의 중심에서 이데올로기나 한국의 유교화에 대[ ]

한 두드러진 관심을 찾을 수 있다 예상대로 서구의 학술 성과는 유교적.

규범과 가치들이 어떻게 정치 문화 국가 운영 그리고 법률 체계에 스며들, ,

면서도 그것들을 주도하게 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 .
#4)

수십년 동안 사회사가 주도한 한국의 역사학계는 최근에 정치와 제도사

의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교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와 관련이 있는데 단순히 발전을 가로막고 왕조의 멸망에 기여한 보수적

힘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시대의 발전에 유익한 요소로서 유교이데올로기,

를 보는 경향 때문이다 초기와 현재의 학문 성과의 두 개의 대조적인 입.

장을 약간 과장하자면 중요한 질문은 유교가 국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 을 촉진한 긍정적 도구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지배층이(statecraft)

정치를 장악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는

가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유교적 국정 운영의 전통은 서구학계에서도 빈 웡, (R.

이나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와 같은 유럽Bin Wong) (Alexander Woodside)

중심적 경향의 초기 접근 방식에 도전하는 학자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

다.
#5)

사실 다른 세부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역사에 대한 학문 성과는 너무 적어서 특정한 경향을 지적·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이분법적 경향과 관련해.

서 현재의 유럽에서의 연구 경향은 지배엘리트와 왕실권력간의 정치적 관,

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가를 하나의 독립적인 활동자 로 보면, (actor)

서 정치의 작동 방식이나 정치 체제와 제도들이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방

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정치와 제도사에 관련된 몇몇 유럽의 연구는 반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년대와 년대의 반란과 불안정은 한국. 1980 1990

학계에서 인기있는 주제였고 사회사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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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란에 관련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및 제도사의 연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정치적 과정과 국가와 사회간의 역동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성격상 전통적인 정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최근의 영어권의 업적은

아마도 엔드류 잭슨 의 년 무신 반란에(Andrew Jackson) 1728 ( )戊申 3) 관한

것이다.
#6)

현존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찰스 틸리 의(Charles Tilly)

이론을 활용하면서 그의 글들은 정치적 과정들(processes) 이 어떻게 그리,

고 어떤 환경에서 정치적 폭력 으로 전개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violence) .

이 경우에 정치적 과정들은 바로 당파주의와 국왕 영조의 당파를 억제하려

는 노력을 말한다.

잭슨의 이 연구에서 당파주의를 다룰 때 그것의 사회 정치적 결과를 다[ ] -

룬다기 보다 궁정에서 그것이 가진 정치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

춘다 즉 그의 연구는 유교적 국정 운영이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가라는. ,

질문에 직접 답하기 보다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교국가로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과정과 협상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정치적 중심에서의 당,

파주의의 내적 논리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

지만 잘 연구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을 제공한다.

정치 및 제도사의 눈으로 연구된 반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안데쉬 칼손

의 세기 민란 특히 년 홍경래의 난에 대한 연구(Anders Karlsson) 19 , 1812

들이다.
#7)

년의 사건들에 비해 세기 민란은 변화한 사회적 조건들1728 19 [ ]

에 의해 보다 규정지어졌으므로 기존 연구들은 압도적으로 사회사의 관점[ ]

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칼슨의 연구는 지방행정의 제도들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하는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왕조의, .

지방 행정의 소통능력(communicative capacity) 에 초점을 맞추고 군단위

3) 이인좌의 난 의 으로 영조 년 년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 ( ) 4 (1728 )李麟佐 亂 英祖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후 소.

론이 붕괴한 후 노론의 득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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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들을 사회의 무대들로 다룸으로써 칼슨의 연구는 실제적인 정치과

정과 협상들을 부각시켰다.

칼손은 정치과정과 협상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을 조선의 법률 체제와[ ]

형벌의 실행이라는 주제에 더해 기근과 재난 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켰

다 그의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국가의 실제적 필요성들에 대조시.

킴으로써 유교이데올로기가 국정 운영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정치적 정,

치 사회적 과정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
#8)

마지막으로 한 영국학자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했다 수도의 길드.

중 하나인 면주전 의 비단상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오웬 밀러( ) (Owen綿紬廛

는 쿄토 대학교 도서관의 카와이문고 에 주로 있는Miller) ( ) (( )京都 河合文庫

길드 문서들을 깊이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의 한 단면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출간했다.
#9)

외교와 지역의 역사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의 학계는 위대한 전통학파

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조공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재해석과 재평

가를 수행해왔다 조금은 다른 관심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서구의 한국 관.

련 연구도 새로운 관점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동아시아 지역과 역내 질서,

를 다루기 시작했다.

민족사의 한계로부터 탈피하고 지역학 의 영역을 살리기 위(area studies)

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학자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참여해왔음이 목도된다 그것은 국경과 경(regional) .

계지역에 대해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공체제를 다시 재고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보다 실제적인. (mund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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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재정 지원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의 연구 체제와 더불어 학제,

간 여러 기관간의 보다 큰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대학의 전략들이 지역사, ,

자체를 그런 연구의 적격자로 보는 입장을 지지 하기 때문이다(promote) .

연구가 어디서 진행되는가와 별개 문제로 지리적 범위에서 동아시아, [ ]

전체 지역을 바라보면서 세기 이전 시기를 다루는 깊이 있는 연구는 거19

의 없다 대신에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한 지역으로 혹은 한반도와 일본. ,

제도 를 다른 한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명백한 이유들 때문에( ) .諸島

생긴 하나의 예외는 세기 말과 세기 초 각지역의 격변의 사건들을 다16 17

루는 연구일 것이다.4)

서구의 학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록 북미의 학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10)

유럽에

서의 관심은 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제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제임스 루이스. (James B.

를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 대학의 일단의 연구진들에 의해 잘Lewis) (Oxford)

드러난다.

루이스는 주로 동래 의 왜관 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탐구하는( ) ( )東萊 倭館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경상도지역과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

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여러 다른 측면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11)

옥스퍼드에서 루이스와 함께 연구하는 학생들은 마샬 크레이그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세계관과 국가적 정체성 임진(Marshall Craig, · · :

전쟁의 초국가적 미시사 정은진 임진전쟁의 문화적 전이의, 1592~1598), (

중요성 그리고 지그프리드 웨스트베르그 세기 초의 한), (Sigfrid stberg, 19Ö
일간의 상호 인식 이다) .

프랑스에서는 현재 오를리앙 라뤼랑디에 가 사회(Aurelien Laroulandie)

과학대학원 의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에(EHESS) [ ]

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변동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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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역사는 대.

규모 연구 협동에 적합한 분야인데 프랑스에서 그 중 하나에 라뤼랑디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관련되면서도 전체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기의 극동아시아의 무역과 교류15~20

(Circulations et contacts en Asie Orientale, XVe-XXe si clesè ) 이다.
#12)

제

한된 지역 범위를 가지면서도 보다 장기간을 다루는 다른 프로젝트로는

네델란드 라이덴대학교의[ ] 북방 한국관련 프로젝트(Leiden Initiative on

Northern Korea) 를 들 수 있다 비록 년에 끝이 났지만 또 다른 프로. 2009

젝트로 들 수 있는 것이 독일에서 주도한 한국을 포함해서 다루는, 동아시

아의 해양역사(East Asian Maritime History) 였다 결과물로 출판된. 󰡔동아

시아의 지중해의 무역과 이동(Trade and Transfer acros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은 한국과 관련된 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마도의)󰡕
해적과 무역상인 그리고 한국과 류큐 오키나와간의 물자 교환 등을, [ , ]琉球

다룬다.
#13)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에서 한국학에 대한 많은 업적들은 주로 자료

중심이다 유럽 국가의 국가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와 관계된 연.

구는 자신의 국가로부터 생산된 특정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 개인,

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만 종종 국한된다 사용된 자료의 종류는 여행.

기 외교 자료 그리고 선교사 기록 등을 포함한다 초기 시기를 다루는 그, , .

런 종류의 연구들 중 한 예는 세기 네델란드 표류자인 헨드릭 하멜17

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체재하게 된 것을 다룬(Hendrick Hamel)

그의 글에 바탕을 둔 작업이다.
#14)

세기 말과 세기 초부터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더 많은 유럽인들이18 19

방문함으로써 그 당시 이후부터는 분석할 자료들이 더욱 풍부하게 존재한

다 영국학계는 브루턴 선장이나 바실 홀 과 같은 초. (Broughton) (Basil Hall)

기 영국 여행자들을 다루는 수많은 연구들을 생산해왔다.
#15)

세기에 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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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선교학

이나 종교사에 속해왔지만 그 중 몇몇 연구는 동아시아에서의 프랑스의 관

련성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제공해준다.
#16)

전근대시기의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측면이 가진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기 말의 역사 즉 더 많은 숫자의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19 ,

에 오게 된 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몇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

다 조공체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들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세기 말의 외교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들의, 19

활동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활동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이라든가 전통 대 근대라는 이분법

을 벗어나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외교의 실제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노력

으로 나아가게 한다.
#17)

그러나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보다 넓은 외교사나 국제사의 관점

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지 못하며 여전히 국가 단위의 특정 자료에 기초하

거나 좁은 범위의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18)

마이클 핀치(Michael

의 민영환에 대한 연구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볼 수 있Finch)

다.
#19)

그리고 진상필 은 런던대 의 연구생으로 그의 박사(Sangpil Jin) SOAS

논문은 세기 말 조선의 중립화 제안이나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19 [ ] [ ]

다루고 있는데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외교문서를 폭넓게· ·

이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역사의 대부분의 분과가 각기 자신들의 열띤 토론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성과 그것의 속성들 이라는 문제는 사회경제(qualities)



422 역사와 현실 90

사에 짙게 드리워진 주제이다 오랫동안 한국과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다소 큰 간극이 있었다 한국의 연구.

가 압도적으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근대화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서구학계는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세기 이전의 한국에 적용하는19

데 주저해왔다.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유럽에서 조선시대 사회사의 개척자인데 다른 어

떤 학자도 주된 관심사를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녀의 역.

작인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사회와 이데올로기의 연구: (The Confucian

는 양반이 지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배한 조선시대 사회의 기본 성격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

해왔다 도이힐러는 한국사회의 이런 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20)

그러나 도이릴러 자신이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역할을 이해할 때

유교화 라는 개념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의 논리

(logic of practice) 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가 자신의 새로운 종류의 연구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종법 체제는 한국의 엘리트들( )宗法

이 변화하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대면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 ,

략들 중 하나였던가 유교적 친족 조직은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

된 것인가 문중 조직 은 국가에 대해 엘리트들의 권? (lineage organization)

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인가?
#21)

도이힐러의 조선 사회사에 대한 연구가 시간대나 주제면에서 근대성이

라는 쟁점이 갖는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

하다 하지만 그 논점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조선시대 경제사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근대성이라는 문제과 관련해서 만약 현재,

의 유럽에서의 연구동향을 초기 서구의 연구와 비교한다면 전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연구는 근대성을 역사적 용어 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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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후일 서구 문명과 조우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사적 과정 로 보)

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접근법의 이 개념은 조선후기 발전에 시사,

점을 던져주는 사회학적 용어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아직도 학자들이 근대성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논리에 활용하는

데 인색하지만 그들의 한국 관련 연구들은 종종 유럽의 근대 초기의 역사[ ]

와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유럽의 경험에서 근대성의 조성인자로 규정해온,

특질을 토론하거나 혹은 그런 의미에서, 근대 초기의 세계에 대한 담론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국역사에 적용해왔다.
#22)

동시대 세계사에서의 보다 큰 규모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조선후기를 다

루는 연구의 한 예는 조선후기 경제에 대한 제임스 루이스(James B.

의 업적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사학자인 케네스 포메란츠Lewis) . (Kenneth

의 작업과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의 상대적으로 늦은 분기Pomeranz) ( )分岐

라는 개념에서5) 특별한 영향을 받아서 루이스는 그러한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경제의 양적 측면을 여러 공동 집필 논문에서 탐구해오고 있다, .

이 연구팀은 주로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분석과 미가 임금 지대, ( ), , (米價 地

이자율 육체적 특성 등 생활 수준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통), ,代

해서 조선후기의 경제 확장과 침체를 다루고 있다.
#23)

이 연구의 중요성은 전근대적 정체 기껏해야 약간의 성장이나 안정 와( )

근대적 성장이라는 이분법으로 부터의 탈피해서 조선후기 경제적 변동에

대해 역동적인 이해를 제공하려고 한 점일 것이다 게다가 루이스와 그의.

5) 포메란츠는 세기 정도까지 유럽과 중국 특히 남부 의 경제적 지표들 생활수준18 ( ) ( ,

시장발전 농업생산성 제도적 구조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 . 1800

년 이후에 영국은 석탄생산과 해외시장 등으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했다.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을 참고Press,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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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은 경제사 영역에서 유럽 중심적 개념들에 도전하면서 비교사적 관,

점에서 회계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출간하기도 했다.
#24)

사회경제사에 대한 이 단원을 마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오웬 밀러, (Owen

가 수도 서울의 길드에 대한 자신의 연구의 일환으로 회계 방법에Miller) [ ]

대해 분석해왔다는 것도 언급해둘 가치가 있다.
#25)

또한 이 비평논문이 19

세기 말로 확장해서 보자면 강성우 의 연구는 근대화와, (Sungwoo Kang)

관련성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출된 그의 논문은 개항기시기 부산의.

도시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데 어떻게 권력 구조들이 근대성의 경험에 영향

을 미쳐왔는지를 다룬다.
#26)

지성사 및 종교사라는 영역에서 한국학계의 주된 쟁점은 유관 분야에도,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보다는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후기의 지성사적 발전을 이해하려는 접근에 초점을 맞추자면, 근대성

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토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실학( )實學 이라는 호

칭은 유효한가 이러한 발전들이? 근대성을 의미하는지 가톨릭의 전래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이고 이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배경은 무엇인가 등?

이다.

서구 학계의 경우 지성사는 위대한 전통학파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

해온 분야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체로 조선전기 신유학의. 경전

( , classic)經典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선초기의 지성.

사가 위대한 전통학파의 접근이 갖는 진실 체제를 넘어서려는 시도에 다

양한 종류의 중요한 질문들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학계의 성과,

는 신유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심오한 깊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동시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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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점에서 보다 실제적인(practical) 문제들 예를 들면 정통, (orthodox)

의 성립이나 불교계에 대한 신유학의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사벨레 산.

쵸 블라디미르 글롬 크리스티안 무라지(Isabelle Sancho), (Vladimir Glomb),

크(Christian 와 같은 새로운 젊은 학자들 세대가 이러한 복잡하Mularzyk)

지만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경향

이다.
#27)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만 그 관심은 주로 고려나 그 이전시기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대.

를 연구하는 줴르그 플라센 이나 야니크 브루네턴(J rg Plassen) (Yannickö
과 같은 학자들이 또한 조선시대에 대해 가끔씩 논문들을 쓴다Bruneton) .

이 연구는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문제를 다루면서,

후자 즉 유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완한다 그 결과 이는 신유학.

정통의 확립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촉진하게 된다.
#28)

한국 역사학계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지성사를 탐구

하고 해석하는 유럽의 학자들은 실학이라고 이름 붙은 이 시대의 경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아직도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

지 않다.
#29)

유교 전통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변화를 급격,

한 단절이 아닌 점차적인 전환으로서 이해하는 유럽의 학자들도 이러한,

변화경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양극화된 개념들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한국학자들과 같은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절보다는 전환으로 다루어진다면 정통을 둘러싼 지속적인 투쟁이나,

불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조선전기의 쟁점들은 조선후기로

유용하게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세기 정통을. 17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했고 김대열 은 당대 유학자들의 불교, (Kim Daeyol)

나 도교와 같은 이질적인 전통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부데윈 왈라번.

은 유교사회에서 민중 종교의 위상을 검토했(Boudewijn C.A. Walr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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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에서의 조공체제에 대한 재해석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는 지성사의 한 쟁점은 중화주의 문명에 대한 조선후기, ( )中華主義

의 변화하는 태도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는 최근에 중화주의에 대한 새.

로운 이해를 보여주는 수많은 업적을 생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 주제는.

안데쉬 칼손에 의해 비슷하게 다루어져왔는데 그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

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변화하는 인식들이 어떻게 보다 포괄적으로 맥락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는 이들 변화를 유교의 정통이라.

는 중화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보다는 역사와 지리에 대한 동시대의

변화하는 개념들과 함께 영토와 영토권에 대한 태도들을 분석한다.
#31)

조선시대의 기독교6) 전래도 유럽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외국선교사들에 의한 선전에서부터 국가에 의한 수용과 반응에 이

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분야의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연구들은 조선시,

대 역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부분적으.

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라는 맥락을 넘어서서 제공되고 있다.

제임스 그래이슨 은 이 분야에서 개척자인데 그는 가톨(James Grayson)

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를 다루면서 조선이라는 유교사회에서 이질( ) [

적인 종교들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
#32)

일군의 젊은 학자군은 그래이슨의 방법론을 빌려오는 케빈 코오리(Kevin

와 피에르 루우 를 포함한다 전자는 데리Cawley) (Pierre Emmanuel Roux) .

다 의 비판이론을(Derrida) 7) 적용해서 자신의 연구를 신유학이라는 맥락에

6) 저자는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여기

서는 통괄해서 기독교로 한다.

7) 자크 데리다 의 사상 중 텍스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데리다는 서양(1930-2004) ,

의 형이상학이 전제하는 로고스에 집착하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인 것으로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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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초기 가톨릭 수용과 한국인 회심자들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 전파와 조선 정부의 억압을 동시에 분석한다.
#33)

18

세기 한국에서 가톨릭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로 엔드류 핀치(Andrew

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순교와 한국인 종교 교역자 의 형성을Finch) (clergy)

연구했다.
#34)

세기 말 세기 초 지성사의 경향들도 조선시대 연구의 관심사를 넘19 , 20

어서 확장될 수 있는 주제인데 몇몇 연구는 이와 관련성이 있다 한국학계.

는 이 시기를 단순히 변화보다는 연속성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

구의 사상들에 의한 유학 전통의 대체라기보다 두 사상 사이의 대화로 보

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유럽학계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

세기 말과 세기 초의 지성적 경향에 대한 유럽에서의 연구의 주된 부19 20

분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의(Vladimir Tikhonov) 8) 수많은 연구물로부터

온다 그의 연구는 이 시기의 사회진화론에 자세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그는 범아시아주의 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이는 이전 시기(Pan-Asianism) (

로도 확장되는 주제이다 라는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
#35)

티코노프의 업적과

더불어 코엔 데 슈스터 의 유길준에 대한 연구는 지성사(Koen de Ceuster)

에 대한 이 단락의 마지막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36)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조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틀로서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탈피함으로써 역사적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8) 한국에서는 박노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의. (Oslo University)

한국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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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대한 유럽의 역사는 몇몇 연구의 학문 분과의 애매함 때문

에 때때로 강제적으로 정치와 제도사 외교사와 지역사 사회경제사 그리, , ,

고 지성 및 종교사라는 하위 분과로 나뉘어져왔다 위의 분야에 연관되면.

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장례 관습 군사 기술들, , ,

선물 경제 감자 및 고구마의 전례 백과사전적 문헌 서한(gift economy), , ,

문학 서울의 사회 종교적 지리 등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 .
#37)

이 비평 글은 동아시아학의 위대한 전통학파의 주요한 특징과 최근의

관련이 있는 최근의 유럽에서의 조선시대 연구를 다루었다 비록 여기서, [ ] .

언급된 연구가 너무나 다양해서 이 학파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넘어서서

나아갈 목적 의식이 분명한 주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세밀함과 광, , [

범위한 범위라는 관점에서 이 글이 현재까지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 ]

풍부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다행일 것이다 즉 특정한 역사적인 패턴이. [ ]

나 발전의 양상을 구별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노력은 향후 보다. [ ]

역동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성사적으로 그 맥, · · ·

락을 보다 잘 제공해주는 역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20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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